
	 	

	

 
 
 
 
 
 

17 April 2020 
 
존경하는 목사님들께, 
 
저희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. 저희들의 

인생들 그 어느 때와 달리, 이번 부활주일에는, 부활의 소망이 비어있는 성전들이 

아닌, 성도들이 모인 전세계 수천 가정들에 선포되었습니다. 저희는, 큰 기쁨과 

감사로, 나사렛목사님들과 예배인도자들이 창조적인 방법들로 부활하신 주님의 

좋은 소식들을 성령님의 축복으로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. 짧은 몇 주 동안, 

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교회의 사역들과 교회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

바꾸셨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애쓰셨고,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

수고들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. 
 
부활절이 달력에서 특별한 날이지만, 부활절의 실재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

있습니다. 실제로, 매 주일은 부활을 믿고 축하하는 날입니다. 모든 것들을 

창조하신 말씀의 주님은, 지금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의 주님이 

되십니다. 사도 바울과 다른 성경기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 
 

o 첫번째 아담이 비참하게 실패한 자리에서, 두번째 아담은 놀랍게 

승리했습니다. 
o 첫번째 아담이 창조물을 파괴한 곳에서, 두번째 아담은 창조물을 

구원했습니다. 
o 첫번째 아담이 죽음을 가져온 곳에서, 두번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.  

 
주께서 부활하신 저녁에,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. 그들은 

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을 잠그고,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

그들에게 나타나셨고,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. 그는 그의 손들과 

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“너희에게 

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.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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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 20:21)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, “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

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들을 마쳤노라. 내 안에서 시작된 일들을 마치게 하도록, 

지금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.” 그 말씀과 함께,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

불어 넣으셨습니다. “성령을 받으라.” (요 20:22) 

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,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가 

시작되었습니다. 그와 같이, 부활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사역이 시작될 

발사준비대가 되었고, 이 사역은,, 우리가 지역교회들이라 부르는 

선교전초기지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우리의 구원이 

불완전하기 때문에,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,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, 

새로운 창조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,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. 그 부활의 

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,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.  

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양떼들에 훌륭한 목자들이 되어 주셔서, 다시 한번 

감사드립니다. 저희는, 여러분들과 이 화목의 사역 속에서, 함께 파트너로 일하는 

특권에 감사하며,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

있습니다. 

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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